
    

봉        헌  …………  147장  …………  다  같 이          

                      

        헌신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1)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2)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 교회소식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청소도구 지참) 3월 30일(토) 오전 9:30에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3월 31일)  

                    1) 새 벽 예 배 : 새벽  5:30 대예배실(3층)

                    2) 주 일 예 배  : 오전  9:00 대예배실(3층)

                               오전 11:00 대예배실(3층)

                             오후 14:00 대예배실(3층)

 

                   

       
                                        

                                                                   2024. 3. 29.
                                               교회창립 1972.11. 19.

      2024년 
성 (聖 )금 요 예 배

(Good Friday Worship Service)

              
      □ 일 시 : 2024년 3월 29일(金) 오후 8시 45분 
      □ 장 소 : 대예배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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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聖)금요예배

     오후 8시 45분                             집례: 김성민 목사

                                             *표는 일어서서

     경배와찬양 ………………………………………… 찬 양  팀

    *임재의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같 이

    *신앙고백 ………………………………………… 다  같 이

    *교 독 문 ………… 130.고난주간(1) ………       다  같 이

    

    

  

  

     *참회기도 ……………………………………    다  같 이 

    
     

  

    찬      송  ……………  461장 ………………  다 같 이

   기     도  …………………………………… 김기산 장로

    성       경    …고린도전서 11:23-26(신, 181면)…    김하리 청년 

     설      교   ……………………………………    김성민 목사       

                      “주님의 살과 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슥13:1)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9-11)

(다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5:12)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음을 자복합니다. 

모든 악에는 쉽게 빠지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 

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지적하는 부끄러운 죄인입

니다. 세속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회개하오며,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